
- 1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임종서 직급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관련사업
(예산항목)

 m 출장목적 : 

  - 제22회 APEC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구두발표 수행

 m 관련사업

  -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연구」(수탁)

    (사업기간 : 2022.06.01. ~ 2023.12.31.)

출장기간 2023.9.5(화) ~ 2023.9.9(토) 출장지 대만 (타이페이)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9.5(화)
김포(19:00) → 

타이페이(20:35) 
항공 이동 BR155

9.6(수) 타이페이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주제발표 (한국의 해양공간계획) -

9.7(목) 타이페이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블루카본경제) -

9.8(금) 타이페이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현장답사) -

9.9(토)
타이페이(09:20) → 

김포(12:50)
항공 이동 BR156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당초 출장계획서에 기술한 출장 중 활동 계획을 이행하여 출장목적 달성

 ○ 주요 성과

  -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와 연관된 해양공간계획의 국내 법제도 추진과정 및 계획 공유

  - 주변국(대만, 일본)의 해상풍력 입지계획, 수산업 및 환경보전과 공존 연구 동향 파악

  - 해양공간계획 관련 대만정부(대만 해양위원회 해양자원부)와 국제협력 추진 방안 논의

  - 맹그로브 등 주요 블루카본 관련 연구 동향 파악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연구기관 워크숍, 보고회 및 학회에서 관련 내용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환경･수산업 등 해상풍력 주요 상충 관련 국외 사례 검토 및 연구목적 달성에 기여

  - 해양공간계획 및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관련 시사점 도출 및 국제협력 방안 모색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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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9.6.(수)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및 주제발표

수행계획 

 ▫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생태계영향평가 세션 발표

  - 발표명: 한국의 해양공간계획

  - 발표내용: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 주체, 과정, 구조, 현황 및 개선 추진사항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주제: 해상풍력발전과 해양보전의 상생)

  - (세션1)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생태계영향평가

  - (세션2) 해상풍력발전과 해양보전의 균형

  - (토의) 발표자 대상 패널토의

수행결과

 ▫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생태계영향평가 세션 발표

 ㅇ Maritim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of Republic of Korea: MSP as a Tool (to 

support) Effectively Balancing Ecosystem and Economic Sectors

  - 대한민국의 해양공간계획 추진 배경은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개발 압력의 증가 및 새로운 

유형의 해양공간 이용 확대 등 해양공간 이용 유형 및 압력의 조절 필요성 증대에 있음

  - 해양공간계획의 목적은 계획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 체제의 정립에 있으며, 중장기적인 목표

와 과제 및 전략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해양용도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중점을 둔 관리계획

으로 이분화하여 추진함.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두 가지 주요 이행수단은 과학적 분석(해양공간특성평가)과 이해관계자

의 참여(지역협의, 지역위원회, 공청회 등)에 기반한 용도구역 설정과 계획 수립 후 용도구역 

이용을 관리하는 해양공간적합성협의로 구성됨.

  - 대한민국은 제1차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행평가 및 제도 개선 등 

계획을 점검하고 고도화하는 단계를 추진 중임.

  - 특히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 이후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 및 해상풍력과 해상교통로 등 연계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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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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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주제: 해상풍력발전과 해양보전의 상생)

 ㅇ (기조강연) Ocean Conservation Strategies Under Net Zero Carbon Emissions Goal

  -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해상풍력의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의 저감 방안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야생동물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종다양한 조사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배출량 억제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방안인 흡수량 증진 분야에서는 특히 

블루카본의 중요성이 높음.

  - 블루카본 잠재력의 산정 또한 주요 탄소흡수종의 서식지 분포와 흡수량 산정이 중요하며, 향

후 Carbon credit 제도와 같은 정책 수단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ㅇ (세션1) Balance between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and Marine Conservation

  - (발표1)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and Fisheries: From My Experiences in Japan

  ･ 탄소중립은 특정 분야 및 정부부처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부문이 공동의 노력을 기해야하는 

분야이기에 수산 분야에도 감축 의무가 있음.

  ･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상생이 필요하며, 이는 

수산업 분야가 해상풍력에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전을 

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발표2) Toward Marine Sustainability from Coexistence between Offshore Windpower and 

Fisheries

  ･ 수산업 생산량의 감소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대부분의 연안국이 국가 정책으로 수산 생산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계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논의 중이며, 이는 크게 

인공어초 효과 외에도 독점적 해양공간 이용에 따른 조업금지가 대안적 해양보호구역으로 

작용하는 것과 연관됨.

  ･ 다만 상기 논리는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탄

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탄소중립과 관련한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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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ㅇ (세션2)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rine Ecosystem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발표1)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between Offshore Wind Farms and Fisheries

  ･ 대만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34개 예비구역을 

지정하여 후속 절차를 추진 중임.

  ･ 해상풍력과 수산업 간의 공존을 위해 풍력단지 내 일부 조업을 허가하는 방안이 제시되나, 

단지 내 조업 허가가 생물 집적(인공어초 효과) 및 남획을 반복적으로 야기할 것이 우려됨.

  ･ 장기적으로 아이치타겟 등 해양보호구역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단지를 대안적 MPAs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방안의 설정 및 추진이 더 효과적일 것임.

  - (발표3) Offshore Wind Farm that Revives the Nature

  ･ 해상풍력 사업자는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기 하부구조물의 인공어초 효과에 주목하는 것에 

주목하여, 부가적인 효과가 아닌 의도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 중임. 특히 하부

구조물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저감하는 방안에 집중함. 

  ･ 예를 들어 산호초 복원 등 주요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과 생물다

양성 증진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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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②  9.7.(목)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수행계획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주제: 블루카본경제 동향 및 도전요소)

  - (세션1) 해양생태계평가 및 복원 추진

  - (세션2) 블루카본의 전망과 과제 (해양생태계의 탄소격리능 향상)

  - (토의) 넷제로(Net-Zero) 의제에 따른 APEC 내 해양보전협력

수행결과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주제: 블루카본경제 동향 및 도전요소)

 ㅇ (세션1) 블루카본의 잠재량 및 탄소중립목표 달성에의 기여 방안

  - (발표1)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Coastal Blue Carbon Investments

  ･ 주요 블루카본 저장고는 맹그로브, 염생습지, 잘피 등으로, 특히 맹그로브 서식지의 탄소저장

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블루카본은 현장 시료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료의 시공간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불확도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역사적으로 블루카본 서식지는 경제개발 논리에 의해 파괴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분포 및 면적 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특히 생태계서비스 

관점을 채용하여 맹그로브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이 연안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을 공유할 필요성이 높음.

  ･ 향후 맹그로브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대한 동기부여, 즉 투자유치를 위해 carbon pricing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이 개발될 피룡가 있음.

  - (발표2) Inventory of Coastal Blue Carbon in Chinese Taipei

  ･ 육상생태계에 비하여 퇴적작용이 활발한 연안생태계의 높은 탄소흡수능을 강조하며 동샤섬 

등 주요 서식지의 보전 필요성을 역설함. 특히 연안생태계는 블루카본 외에도 다종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함을 근거로 생태계의 혜택을 유형별 구분 및 정량화의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연안생태계는 유형에 따라 블루카본의 바이오매스 및 토양침적량의 비율이 상이하며,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법의 개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주장

  - (발표3) The Role of Coastal Wetlands i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Spatial Planning 

of Chinese Taipei

  ･ 대만의 지형은 서측에 저지대 평야가 위치하며, 동측은 경사도가 높고 해저까지 연속되어 

맹그로브, 갯벌, 조초, 산호초, 잘피, 암반 등 다양한 서식지가 공존. 한편, 도시화 등 인위적 

압력은 서측에 집중하여 생태계 위협도의 편차가 크며 연안자연환경보전 관련 주요 현안임.

  ･ 대만은 향후 육상의 공간계획과 습지보전계획, 연안구역관리를 통합한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목표로 하고있으나, 이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갈등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음.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외 지역의 

환경전문가 육성을 위해 청년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대만 정부는 상기 정책들이 국제/국가아젠다에 대한 공통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정책 및 

계획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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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ㅇ (세션2) 해양생태계를 위한 탄소침적량 증진

  - (발표1)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Coastal Communities, Ecosystems, and Economies: 

Challenges of Blue Carbon Economy

  ･ 지역에 따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인식 부족, 단일 종을 

중심으로 한 식재 등 맹그로브 식재 및 복원에 실패가 동반될 수 있음. 특히 맹그로브가 감

소한 지역에서 원인에 대한 통제 없이 식재만 수행하는 경우 같은 결과(파괴)로 귀결됨.

  ･ 특히 맹그로브 복원은 자연적인 수문 및 퇴적물 순환에 영향을 미치며, 생물다양성 측면에

서도 모든 연안지역을 맹그로브 숲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맹그로브숲을 포함한 전체 연안서식지는 포괄적인 연안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고려되

어야 함. 중요한 것은 capacity building이라고 할 수 있음. 

  - (발표2) Introduction of Blue Carbon Management in Chinese Taipei: Bridging the Gap 

and Shaping the Future Outlook

  ･ 탄소중립 실현은 과학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임. 대만 또한 과학기술

의 진전, 주체(기관)의 설정, 법제도 추진 등 세 가지 축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추진 중

  ･ 특히 정책 분야에서는 최근 Carbon credit. Climate change response Act, Marine Pollution 

Control Act, Marine Conservation Act, Marine Spatial Planning Act. 등이 주요 실적임.

  - (발표3) Scaling-up Mangrove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MFLR) in Indonesia

  ･ 최근 맹그로브 숲의 파괴가 심각해졌으며, 대표적으로 최근 약 30년 동안 술라웨시 섬에서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섬 전역에 양식장이 급증한 결과 약 3,500ha의 맹그로브숲이 파괴됨. 

그 외에도 보호구역 내부까지 확장한 오일팜, 코코넛 등 작물 재배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맹그로브 보전 및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함. 

  ･ 과거의 실패한 맹그로브 복원 사업의 큰 교훈은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신중한 계획 수립 및 이행의 중요성임.

  ･ 맹그로브 복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중 인식의 제고에 노력 중이며, 맹그로브는 작물재배나 

양식보다 시장가치가 낮기 때문에 경제학적 가치 외에도 맹그로브 서식지의 생태계서비스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와 

협의 및 다수의 복원 시나리오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기 접근방식은 작은 공간규모에서는 시행할 수 있으나 지역 및 국가 규모로 확장시

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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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발표4) Ecological Systems and Management Issus of the Mangrove Habitat in Guandu 

Wetland, Tamsui River

  ･ 관두습지는 과거 NGO의 조류관찰활동이 집중한 지역으로, 정부가 NGO활동을 보조하면서 

국가보호구역이 설정된 최초의 사례이며, 2010년 환경교육법 제정 뒤로는 최초의 환경교육

기관이 되기도 함.

  ･ 관두국립공원은 해침으로 인해 벼농사가 불가능해진 염습지의 서식지 복원 과정에서 학계와 

정부 및 NGO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통해 방식과 절차를 설정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보전을 위해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물소 사육(방목) 등 다양한 방안을 이행 중

  ･ 특이한 점은 관두국립공원 내에서 맹그로브 제거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 이행할 예정인 

점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있음. 첫 번째는 습지공원 외부에 맹그로브 보호구가 

비교적 넓은 영역에 걸쳐 이미 분포한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 맹그로브숲에 반해 갯벌 및 

염습지는 국가적으로 비율이 낮아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더 높은 중요성을 지니기 때문임.

  ･ 특히 대만은 기후변화에 따른 맹그로브 천이 및 면적 증가가 환경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문

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위적인 제거를 통해 미래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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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세션3) 종합토론 및 제언

 ㅇ 해상풍력 운영과 수산업 공존 관련

  - 탄소감축과 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은 중요성이 매우 높음.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원국들은 해양자원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해상풍력 발전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해양공간 이용의 다변화 및 이용자 간의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중요성 

또한 매우 높음. 따라서 회원국은 향후 MSP 관련 법제도 및 관리체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 개발에 앞서 해양조사 및 해양생태모니터링은 해양공간계획 및 자원관리 관련 의

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해상풍력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시공간적 누적영향평가를 

포함한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

  -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운영 이후 어류의 재생산 및 어족자원 육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해상풍력발전 및 해양생태계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사업자는 신기술 및 방법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서식지 유지 및 생물보전을 달성해야 함.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

  - 친황경적인 해상풍력발전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독립적인 조사, 모니터링 등에 참여 필요

 ㅇ 블루카본 경제의 동향과 과제

  - 개발 활동이 기후 위기를 촉발하며 블루카본 등 탄소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바,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블루카본 생태계의 중요성 인식, 그리고 블루카본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을 

주요 현안 및 당면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된 시급한 현안으로, 혜택을 증진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마련할 때, 회원국들은 블루카본 관리를 주요 대응 전략으로 고려할 

것을 권장함. 이는 블루카본 잠재력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지원되는 블루카본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블루카본 생태계의 효과적인 유지와 지원에 기여할 것임.

  - 블루카본 관리 전략을 마련할 때, 경제, 정치, 사회, 환경 및 기술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평가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을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블루카본 

보전 및 지속가능한 해안관리에 기여할 것임.

  - 블루카본 생태계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서는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및 복원 계획, 

그리고 해양 및 해안공간계획,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원할 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 지역의 해안생태계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식 공유 플랫폼과 정책결정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 권장됨. 이는 지식 축적 및 지역협력을 

동시에 촉진할 것임.

업무③  9.8.(금)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

수행계획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현장답사)

  - 쉬춰강습지(許厝港濕地; Xucuogang Important Wetland)

  - Formosa I & II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먀오리(苗栗縣; Miaoli)현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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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수행결과

 ▫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참석(현장답사)

 ㅇ 쉬춰강습지(許厝港濕地; Xucuogang Important Wetland)

  - 시춰강 국가중요습지

  ･ 대만 정부는 습지보호구역을 국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며, 시춰강은 

하구역에 위치하여 생물다양성이 높고, 특히 철새도래지로 국제적 중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습지로 분류하여 보전 노력

  ･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생물과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으며, 생태계교육법에 따라 교육센터를 

설립･운영 중. 특히 해안가에는 조초(algal reef)가 발달하여 생물다양성에 기여

  - 맹그로브 서식지

  ･ 대만의 주요 맹그로브 종은 여섯 가지로,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랭기후에 적응력이 높은 

Kandelia obovata와 Avicennia Marina가 이 지역에서 다수종을 차지.

  ･ 맹그로브 숲에는 게, 염생식물, 미세조류 등 다양한 종들이 풍부하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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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ㅇ Formosa I & II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먀오리(苗栗縣; Miaoli)현 항만

  - 용봉해양생물교육센터

  ･ 현재 대만에는 12개의 해양동물센터가 있으며, 해양위원회 산하의 3개 기관(해양경찰청, 해

양보전청, 해양연구소)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해양생물 보전에 기여 중

  ･ 또한 대만 연근해에 위치한 다양한 해양보호구역 중 먀오리현은 특정 종의 조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및 관리 중

  - 포모사 해상풍력발전단지 (대만기업 SRE 운영)

  ･ 포모사 1, 2는 인접하여 위치하며, 가장 가까운 발전기는 용봉항에서 약 10km 이격해 있음. 

하부구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은(약 15미터 내외) 포모사 1은 모노파일 방식, 수

심이 깊은(약 25m 내외) 포모사 2는 자켓 방식임.

  ･ 용봉항에 변전소가 위치하며, 조업에 지장을 받은 어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상생 방안을 운

영 중임. 예를 들어 대만은 풍력발전 건설 시기는 면적 비례 공유수면 점용료를 지불하나 

운영 시기는 발전량 비례 점용료를 지불하는데, 점용료는 지역 어민이 참여하는 흰돌고래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

  - 흰돌고래 모니터링 프로그램

  ･ 대만 정부는 흰돌고래 보호에 많은 노력 중이며, 특히 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 수심 25m 

이내의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현재까시 성체 69개체를 식별하였으며 주요 서식지인 핫스팟 3개소를 식별함. 핫스팟을 대

상으로 주기적인 수질조사,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민 대상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수행

  ･ 흰돌고래 모니터링은 해상풍력발전에 따라 조업이 어려워진 어민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

하기 위한 목적이 크며, 돌고래를 식별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면 포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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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APEC 22차 민관 라운드테이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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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 적용(타이완)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3) 여행자보험, 현지 차량렌트비,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예산항목 

  -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연구」(수탁)

 4)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임종서 주최측(APEC) 제공 $30 X 5일 = $150
($59 X 5일) - 79 = 

$216
$366

식비 4회 차감

(주최측 제공)

합계 $366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임종서 - 일비: $150=201,000원 / 식비: $216=289,000원   

   - 환율 : 1$=1,342.38원  (출장시작일 9.5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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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국외출장여비 정액표

□ 국외출장여비

단위 : US$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원  장

가 50 160 실비
(상한액: 389)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50 117 실비
(상한액: 289)

다 50 87 실비
(상한액: 215)

라 50 73 실비
(상한액: 161)

부원장

가 40 133 실비
(상한액: 282)

실비 실비 실비
실비

(Business
Class)

나 40 99 실비
(상한액: 207)

다 40 72 실비
(상한액: 162)

라 40 61 실비
(상한액: 108)

선임연구위원으로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8시간 이 

상
(Business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최상위부서장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연구위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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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위 부서장은 본부장, 부장, 감사실장을 의미

※ 직급별 자격기준

- 선임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연구위원인 자

- 연구위원 :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로서 연구위원인 자

- 상기에 충족하지 못하는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은 부연구위원으로 기준 적용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직  급 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자동차
운임

항공
운임

(상한액: 81)

행정직

책임행정원

가 35 107 실비
(상한액: 223)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5 78 실비
(상한액: 160)

다 35 58 실비
(상한액: 130)

라 35 49 실비
(상한액: 85)

선임행정원
전임행정원
행정원

가 30 81 실비
(상한액: 176)

실비 실비 실비
실비

(Economy
Class)

나 30 59 실비
(상한액: 137)

다 30 44 실비
(상한액: 106)

라 30 37 실비
(상한액: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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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또는 체류예정지에서 상기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나 등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구분

등급 
대륙 국가 및 도시

가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카주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유럽주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중동·아프리카주 -

나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